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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축구 경기는 장시간 동안 고강도의 운동을 반복하는 간
헐적 형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유산소성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패스, 강한 슈팅처럼 순간적인 파워를 발휘하기 위한 무산
소성 능력, 공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신체의 협응력

과 구간을 빠르게 돌파하거나 상대 선수를 피하며 방향 전
환을 하기 위해 필요한 민첩성, 그리고 순발력과 같은 여러 
체력 요인들이 축구선수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체의 중
심인 코어(Core muscle)와 하지 근력의 강화는 매우 중요
하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코어 강화훈련이 축구선수의 근
력과 스프린트, 킥 수행 향상에 유의하게 작용하였다고 보
고하였으며, 민첩성과 평형성, 근지구력과 스피드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2]. 또한, 백 
스쿼트(Back squat)와 하프 스쿼트(Half squat) 훈련을 통
한 하지 근력의 강화가 축구선수의 전력 질주 속력 향상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3,4]. 이처럼,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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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among functional movement, skill-
related physical fitness, skill performance, competitive anxiety, and sport-confidence in college footballers.  

METHODS In this study, 76 college footballer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to investigate their 
body composition factor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ir functional movement, quickness, speed, 
agility, dribbling, competitive anxiety, and sport-confidence were measured. For analysis of study results,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product-moment coefficients of correlation were used. And then, 
multiple and simple linear regression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functional 
movement, skill-related physical fitness, and skill performance factors.  

Results As a results of the analysis, correlation between functional movement factors, cognitive anxiety, 
somatic anxiety, and state sport-confidence were significant considerably. In addition, deep squat, rotary 
stability, and shoulder mobility among the FMS sub-factor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gnitive anxiety, somatic anxiety, state sport-confidence, and trait sport-confidence. Also, dribbling factor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gnitive anxiety. 

Conclusions Functional movement and dribbling factors are related to competitive anxiety and sport-
confidence of college footballers. follow-up studies are needed to verify the mechanis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skill-related physical fitness, skills, and psychologic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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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에서 요구하는 체력 요인들은 경기에서 사용되는 기술 
또는 전략, 전술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체력
(Skill-related physical fitness)의 기반을 이루기 때문에 
꾸준한 훈련이 중요하다[5,6].

최근 코어와 하지 근력의 강화를 통한 신체의 안정성
과 근신경학적 협응력, 움직임 비대칭, 그리고 동적 균형성
과 같이 축구선수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체력 및 신체적 
능력[7]의 향상을 위해 기능성 움직임(Functional move-
ment)에 초점을 맞춘 훈련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1,8]. 
이러한 기능성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써 기능성 
움직임 검사(Functional movement screen; FMS)가 활용
되고 있다. FMS는 인간의 신체 발달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고유수용성 및 운동 감각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으며, 일
곱 가지의 움직임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9]. 관련 선행연
구에 따르면, 축구선수의 높은 기능성 움직임 평가 점수는 
우수한 경기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이러
한 기능성 움직임은 FMS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동수행 및 경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
니라 불균형을 이루거나 취약한 근육의 손실을 예측하여 부
상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11]. 이처럼, FMS는 훈
련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효과적이며, 스포츠 상해(Sports 
injury)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종목 특이적 훈련 프로
그램 구성에 도움이 된다[12].

한편, 대학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훈련 시 선수들의 기능성 움직임, 운동기술과 같은 ‘신체 및 
기술적 준비 상태’가 좋아질수록 경쟁 불안이 감소하고, 스
포츠자신감은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13]. 이는 운동
선수의 경쟁 불안과 스포츠자신감의 부적 상관관계를 검증
한 선행연구[14-16]의 결과를 지지하며, 운동선수의 심리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심리기술훈련[17-19]뿐만 아니라 지
속적인 체력 및 기술 훈련 또한 경쟁 불안 감소와 스포츠자
신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체력 및 운동기술, 그리고 심리 훈련을 병행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운동선수의 수행 및 경기력 향상
에 더욱 큰 효과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경기력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체력, 기술, 심리 요인 간
의 상관 및 인과관계 검증을 통해 이와 관련된 과학적 근거
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들의 기초, 전문 체력 및 운동
기술 수행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 그리
고 스포츠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기

술훈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운동선수의 체력, 기술, 그리고 심리 요인 간의 관
련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신체의 가동성(Mobility), 안정성
(Stability), 그리고 운동 조절(Motor control) 등을 포함한 
축구선수의 우수한 기능성 움직임은 경기력과 직결되어 있
는 기술체력 및 운동기술 향상에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
으며[20,21], 이는 곧 스포츠자신감 향상 및 경쟁 불안의 감
소라는 긍정적 심리적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축구선수의 기능
성 움직임, 기술체력과 운동기술, 그리고 경쟁 불안과 스포
츠자신감 간의 상관 및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스포츠 현장에
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 구
성에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
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대한축구협회 선수 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 대학리그
(U-LEAGUE)에 참가 중인 남자 대학 축구선수 76명을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가 시작되기 전,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File No. SKKU 2021-10-027)을 
받았으며,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절차와 목적을 구두 및 
서면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수거하였다.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
구자에게 연락하여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
며,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선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공지하였다. 

2. 측정 항목 및 도구

1) 신체 및 일반적 특성
생체전기저항 분석(Bioelectrical impedance anal-

ysis)을 통해 대학 축구선수들의 신체구성 요인(Height, 
Weight, Body fat %, Skeletal muscle mass, Body mass 
index)을 측정하였다. 또한, 자기기입법을 활용하여 연구참
여자의 일반적 특성(Age, Career)을 조사하였다.

2) 기능성 움직임 측정
본 연구에서는 대학 축구선수들의 기능성 움직임을 측

정하기 위해 신체 기능성 움직임 검사(Functional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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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screen; FMS)를 활용하였다[9]. FMS 수행 방법은 신
체의 가동성, 안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Active straight 
leg raise, Deep squat, Hurdle step, In-line lunge, 
Rotary stability, Shoulder mobility, Trunk stability 
push-up 일곱 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FMS는 훈련 
장소에서 지도자와 연구자의 협의 하에 진행되었으며, 측정 
시작 전 부상 예방을 위해 10분의 정적, 동적 스트레칭을 실
시하였고, 측정 후 10분의 정리운동을 진행하였다.

3) 기술체력 및 운동기술 측정
본 연구에서는 대학 축구선수들의 기술체력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순발력, 스피드, 
민첩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드
리블 평가를 통해 대학 축구선수들의 운동기술을 수준을 평
가하였다. 검사 방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순발력과 스피드는 선행연구의 측정 방법
을 참고하여 Sprint test(10m, 30m)를 실시하였다[22,23]. 
또한, 민첩성 측정을 위해 국외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용하
였고, 국내에서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는 Illinois agility test를 진행하였다[24]. 마
지막으로, 영국 Loughborough University에서 개발하였
고, 선행연구에서 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한 Loughborough 
dribbling test를 통해 선수들의 드리블 능력을 평가하였다
[25]. 모든 평가는 축구 경기장에서 지도자의 감독 하에 연
구자가 참관하여 이루어졌으며, 측정 시작 전 부상 예방을 
위해 각 10분씩 준비운동, 정리운동을 실시하였다. 

4) 경쟁 불안 측정
대학 축구선수들의 경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경쟁 상

태 불안 검사지(Competitive state anxiety inventory-2)
를 활용하였다[26]. 본 척도는 운동선수의 경쟁 불안을 세부
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지 불안, 신체 불안, 상태 스포츠자
신감 3요인 27문항으로, 1점 ‘전혀 아니다’ 부터 4점 ‘아주 
많이 그렇다’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대학 축구선수의 경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27], 본 척도의 
Cronbach ɑ 값은 인지 불안 .878, 신체 불안 .928, 상태 스
포츠자신감 .901로 높게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일반
적 절차인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결
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
를 나타내는 KMO 값은 .871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척도 

사용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5) 스포츠자신감 측정
대학 축구선수들의 스포츠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 스포

츠자신감(Sources of sport-confidence)을 특성 스포츠자
신감(Trait sport-confidence)과 상태 스포츠자신감(State 
sport-confidence)으로 분리하여 개념화한 검사지를 사용
하였다[28]. 본 척도는 13문항으로, 1점 ‘낮음’ 부터 9점 ‘높
음’까지 Likert 9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서 대학 축구선수의 스포츠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도
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27], 본 척도의 Cron-
bach ɑ 값은 .870로 높게 나타났다. KMO 값은 .819로 나
타나 척도 사용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자료 분석

대학 축구선수들의 기능성 움직임, 기술체력, 운동기술, 
그리고 경쟁 불안과 스포츠자신감 측정을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25.0을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신체
구성 요인 및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FMS 평균 점수를 산
출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시
하였다. 둘째, 대학 축구선수들의 기능성 움직임, 기술체력, 
운동기술, 그리고 경쟁 불안과 스포츠자신감 간의 상관관
계 검증을 위해 Pearson’s 적률상관분석(Pearson’s prod-
uct-moment coefficients of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요인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
sion) 및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유의수준 검정을 위해 
유의수준을 p<.05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의 신체 및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 축구선수들의 신체구성 요인 및 
일반적 특성, 그리고 FMS 평균 점수는 <Table 1>과 같다. 
FMS는 총 21점 만점으로, 연구참여자는 신체 움직임의 기
능적 문제점이 발견되는 기준 점수 14점[9]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여 우수한 기능성 움직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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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성 움직임, 기술체력, 운동기술, 경쟁 불안, 그리고  

스포츠자신감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기능성 움직임, 기술체력, 운동
기술, 경쟁 불안, 그리고 스포츠자신감의 하위 요인 간 상관
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FMS 일곱 가지 검사 항목 중, Trunk stability push-up의 
경우 모든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점수(최대점수)를 기록하여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FMS 하위 요인 중 Active straight leg raise는 인지 불
안(r=-.257, p=.05)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상태 스포츠자
신감(r=.325, p=.01)과의 관계에서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
다. Deep squat의 경우 인지 불안(r=-.430, p=.001), 신체 

불안(r=-.475, p=.001)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상태 스
포츠자신감(r=.520, p=.001), 특성 스포츠자신감(r=.313, 
p=.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Hurdle step에서도 
인지 불안(r=-.315, p=.01), 신체 불안(r=-.244, p=.05)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상태 스포츠자신감(r=.313, p=.01), 
특성 스포츠자신감(r=.265, p=.05)과 정적 상관을 확인하였
다. In-line lunge와 인지 불안(r=-.312, p=.01), 신체 불안
(r=-.281, p=.05)에서도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상태 스
포츠자신감(r=.260, p=.05)과 특성 스포츠자신감(r=.250, 
p=.05)에서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otary stability에서
는 인지 불안(r=-.355, p=.01), 신체 불안(r=-.357, p=.01)
과 부적 상관을 확인하였고, 상태 스포츠자신감(r=.389, 
p=.01)에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Shoulder 
mobility와 인지 불안(r=-.389, p=.01), 신체 불안(r=-.383, 
p=.01)과의 부적 상관을 확인하였으며, 상태 스포츠자신감
(r=.288, p=.05), 특성 스포츠자신감(r=.341, p=.01)과의 정
적 상관을 확인하였다.

기술체력 및 운동기술 요인에서는 드리블과 인지 불안
(r=.248, p=.05)과의 정적 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밖의 요인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3. ‌�기능성 움직임과 기술체력, 운동기술이 경쟁 불안과 스포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경쟁 불안과 스포츠자신감이 기능성 움직임과 기술체력, 
운동기술 요인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관분석을 통
해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주요 변인을 선별하여 제시
하였다. 모든 요인 별 회귀모형은 Durbin-Watson 통계량
이 1~2 사이의 값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 미만으로, 잔차(Residual) 간
의 상관관계가 없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FMS 하위 요인이 인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37.9% 설명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R2=.379). 또한, Shoulder mobility(β=-.318, 
p=.004), Deep squat(β=-.245, p=.034), 그리고 Rotary 
stability(β=-.215, p=.043) 순으로 인지 불안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FMS 하위 요인이 신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38.1%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R2=.381), Deep squat(β=-.338, p=.004), Shoul-

Table 1. Body composition factor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Variables Means± SD (n=76)

Age (yrs) 20.58±1.04

Height (cm) 176.67±6.10

Weight (kg) 71.34±6.81

body fat (%) 11.04±3.12

SMM (kg) 35.63±3.74

BMI (kg/m2) 22.73±1.49

Career (yrs) 10.05±2.15

FMS 17.03±4.88

Note. SMM, skeletal muscle mass; BMI, body mass index; FMS, 
functional movement screen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functional movement, 

skill-related physical fitness, skill performance, competitive anxiety, 

and sport-confidence.

Variables
#Cognitive 
anxiety

#Somatic
anxiety

State 
sport-
confidence

Trait
sport-
confidence

Active straight 
leg raise -.257* -.215 .325** .148

Deep squat -.430*** -.475*** .520*** .313**

Hurdle step -.315** -.244* .313** .265*

In-line lunge -.312** -.281* .260* .250*

Rotary stability -.355** -.357** .389** .191

Shoulder 
mobility -.389** -.383** .288* .341**

#Quickness -.001 -.143 -.012 .053
#Speed .095 .075 -.102 -.115
#Agility .066 .057 -.021 .101
#Dribbling .248* .199 -.160 -.050

Note. *p<.05 **p<.01 ***p<.001; #The lower the score, the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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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mobility(β=-.309, p=.005), 그리고 Rotary stability(β
=-.231, p=.030) 순으로 신체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FMS 하위 요인이 상태 스포츠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40.6% 설명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R2=.406), Deep squat(β=.386, p=.001), 
Rotary stability(β=.236, p=.024) 순으로 상태 스포츠자신
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MS 하위 요인이 특성 스포츠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6>와 같다. 23.3% 설명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R2=.233), Shoulder mobility(β=.315, 
p=.009)가 특성 스포츠자신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운동기술에서 드리블 요인이 인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6.1%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R2=.061), FMS 하위 요인에 비해 낮은 선형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248, p=.037).

Table 4. Effects of the functional movement screen factors on somatic 
anxiety.

DV IV SE β t p VIF

SA

(Constant) .356 9.990 .000

ASLR .074 .042 .383 .703 1.240

DS .077 -.338 -2.996** .004 1.319

HS .081 -.102 -.931 .356 1.234

ILL .086 -.014 -.121 .904 1.299

RS .068 -.231 -2.218* .030 1.124

SM .104 -.309 -2.922** .005 1.154

R=.617, R2=.381, adj R2=.323, F=6.567, p=.000, Durbin-Watson=1.230

Note. SA, somatic anxiety; ASLR, active straight leg raise; DS, deep 
squat; HS, hurdle step; ILL, in-line lunge; RS, rotary stability; SM, 
shoulder mobility; *p<.05 **p<.01

Table 5. Effects of the functional movement screen factors on state 

sport-confidence.

DV IV SE β t p VIF

SSC

(Constant) .515 -.159 .874

ASLR .107 .101 .937 .352 1.240

DS .111 .386 3.490** .001 1.319

HS .117 .130 1.214 .229 1.234

ILL .125 -.044 -.404 .687 1.299

RS .099 .236 2.313* .024 1.124

SM .150 .178 1.717 .091 1.154

R=.637, R2=.406, adj R2=.350, F=7.284, p=.000, Durbin-Watson=1.495

Note. SSC, state sport-confidence; ASLR, active straight leg raise; DS, 
deep squat; HS, hurdle step; ILL, in-line lunge; RS, rotary stability; SM, 
shoulder mobility; *p<.05 **p<.01

Table 3. Effects of the functional movement screen factors on cogni-

tive anxiety.

DV IV SE β t p VIF

CA

(Constant) .519 9.309 .000

ASLR .108 .008 .069 .945 1.240

DS .112 -.245 -2.165* .034 1.319

HS .118 -.188 -1.718 .091 1.234

ILL .126 -.051 -.450 .654 1.299

RS .100 -.215 -2.060* .043 1.124

SM .151 -.318 -3.003** .004 1.154

R=.615, R2=.379, adj R2=.320, F=6.502, p=.000, Durbin-Watson=1.445

Note. CA, cognitive anxiety; ASLR, active straight leg raise; DS, deep 
squat; HS, hurdle step; ILL, in-line lunge; RS, rotary stability; SM, 
shoulder mobility; *p<.05 **p<.01

Table 6. Effects of the functional movement screen factors on trait 

sport-confidence.

DV IV SE β t p VIF

TSC

(Constant) 1.372 .900 .372

ASLR .285 -.068 -.557 .580 1.240

DS .297 .165 1.310 .195 1.319

HS .312 .205 1.685 .097 1.234

ILL .333 .059 .471 .639 1.299

RS .263 .080 .688 .494 1.124

SM .400 .315 2.677** .009 1.154

R=.483, R2=.233, adj R2=.161, F=3.239, p=.008, Durbin-Watson=1.068

Note. TSC, trait sport-confidence; ASLR, active straight leg raise; DS, 
deep squat; HS, hurdle step; ILL, in-line lunge; RS, rotary stability; SM, 
shoulder mobility; **p<.01

Table 7. Effects of the dribbling variable on cognitive anxiety.

DV IV SE β t p

CA

(Constant) 1.042 -.332 .741

Dribbling .080 .248 2.123* .037

R=.248, R2=.061, adj R2=.048, F=4.507, p=.037

Note. CA, cognitive anxiety;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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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스포츠과학의 학문적, 실제
적 영역에서 수행되었던 다양한 유형의 체력 및 기술, 그리
고 심리 훈련이 운동선수의 기능성 움직임과 운동기술, 경
쟁 불안과 스포츠자신감 등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
의 향상을 검증한 선행연구를 문헌고찰 하였고, 이를 근거
로 대학 축구선수의 체력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 그리고 심
리적 요인의 상관 및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실제 스포츠 현
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 
구성에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대학 축구선수의 기능성 움직임 검사(Functional 
movement screen; FMS)와 경쟁 불안, 그리고 스포츠자신
감 하위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Active straight leg raise
와 신체 불안, 특성 스포츠자신감, 그리고 Rotary stability
와 특성 스포츠자신감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 리그에 참가하
고 있는 선수들의 기능성 움직임 향상 훈련에 따른 신체적 
준비 상태가 좋아질수록 자신감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경
쟁 불안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
[13]. 또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신체 및 심리적 준비를 갖
추게 될수록 수행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향상을 예측할 수 
있는 Bandura[29]의 이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따
라서, 대학 축구선수의 우수한 기능성 움직임 능력이 경쟁 
불안과 스포츠자신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인 간 상관성만으로는 명확한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 축구선수의 기
능성 움직임과 경쟁 불안, 그리고 스포츠자신감 간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고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
고 어떠한 기전으로 요인 간 인과가 나타났는지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 축구선수의 FMS와 경쟁 불안, 그리고 
스포츠자신감 하위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학 축구선수의 기능성 움직임 능력이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 그리고 상태 스포츠자신감과 특성 스포츠자신감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FMS 항목 중 Deep squat, Ro-
tary stability, 그리고 Shoulder mobility가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eep squat, Rotary stability는 상태 스포츠자신감
에, 그리고 Shoulder mobility는 특성 스포츠자신감에 각
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축구는 
빠른 스프린트와 킥, 방향전환, 점프 등 고강도의 신체 움직
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30]. 따라서, 관련 선행연구
[21]에서는 FMS 항목 중 빠른 스프린트와 높은 점프를 가
능하게 하는 요인으로써 발목, 무릎관절과 같은 하지의 효
율적인 움직임을 돕는 Deep squat[31], 몸통을 통해 상지, 
하지로 에너지를 전달하여 신속한 신체의 움직임을 유도하
고, 안정적인 드리블을 가능하게 하는 회전 안정성 움직임
을 평가할 수 있는 Rotary stability[32] 동작과 운동 수행 
능력 사이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또한, 코어 안정
성과 기능성 움직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33]와 청소년 축
구선수들의 기능성 움직임에 따른 운동 수행 능력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21]를 통해 Shoulder mobility 동작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어깨와 팔의 가동성이 빠른 스프린트와 방향전
환에 필요한 신체의 협응력(Coordination)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
를 근거하였을 때, 상기 FMS 항목들은 축구선수가 종목 특
이적으로 갖춰야 할 기능성 움직임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방
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FMS의 모든 항목과 인지 불안, 
신체 불안, 상태 스포츠자신감과 특성 스포츠자신감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음에도, Deep squat, Rotary 
stability, Shoulder mobility와 같은 특정 항목에서만 심
리 요인과의 인과관계가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축구선
수에게 적합한 기능성 움직임 능력이 향상될수록 선수들
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준비되었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
[34], 이에 따라 훈련 또는 경기 중 나타나는 스포츠자신감
과 경쟁 불안 수준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성 스포츠자신감의 경우 Shoulder 
mobility로부터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지
만 그 외 모든 FMS 항목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
다. 특성 스포츠자신감은 선수가 처한 주변 환경 또는 스포
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상태 스포츠자신감과는 달
리 선수들의 성격적 측면으로 결정되는 상대적으로 일관적
인 확신을 의미한다[28].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훈련 시 특성 
스포츠자신감보다 주어진 환경 또는 노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 스포츠자신감을 촉진하는 것이 더
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언하였다[34]. 따라서, 앞서 제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개념적 근거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
과를 대입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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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학 축구선수들의 경기력 측정을 위해 수행된 기
술체력 및 운동기술 요인 중 드리블과 인지 불안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 및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순발력, 스
피드, 민첩성 요인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
다. Lee의 연구[35]에서는 높은 체력적 요인 또는 운동기술 
수행 능력이 경기에서 항상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않
는다고 보고하였는데, 선수 또는 팀의 경기력이 우수하더
라도 경기에서의 컨디션, 실책, 부상, 또는 경기장의 분위기
와 환경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타날 수
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 운동선수의 신
체적, 기술적, 심리적 상태가 적정 수준으로 갖춰졌다고 하
더라도 실제 경기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운
동선수의 신체적, 기술적 능력, 그리고 자신감, 불안과 같은 
심리적 역량의 수준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경기력과 심리 요
인 간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려고 시도하였다. Woo 
et al.의 연구[34]에서는 선수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신체적 
상태, 집중력, 자신감, 그리고 스스로 기대하고 있는 경기력
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인 인지된 경기력(Perceived 
performance)과 스포츠자신감의 정적 상관관계를 검증
하였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축구선수들
의 스포츠자신감과 인지된 경기력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
하였고, 변인 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36]. 전술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운동선수의 경기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대다수
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지된 경기력은 자기보고식 질
문지를 활용한 측정 방법으로,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체력 
검정 또는 운동기술 수행을 통해 측정된 경기력과 선수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경기력 수준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
로 사료된다. 체력 검정 또는 운동기술 수행을 통한 경기력 
평가는 척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
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험실 환경이 아닌 스포츠 
현장의 특성상 선수 또는 팀의 개인적, 환경적 변수들이 개
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
라서, 실제 경기력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력, 기
술, 심리 등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련성
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준거로 활용되고 있는 인지된 
경기력[37]과 실제 경기력 측정 결과를 함께 비교, 분석하여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38].

본 연구는 대학 축구선수의 신체적 능력 및 기술적 능력, 
그리고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심리 요

인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스포츠과학의 학문적, 실제적 요
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훈련의 필요성과 이에 따르는 이
론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학 축구 리그에 
참가 중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도자 협의와 
문헌고찰을 통해 경기와 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
인들을 한정적으로 선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연
구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결론

FMS 항목 중 Deep squat, Rotary stability, Shoulder 
mobility는 대학 축구선수의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 감소, 
그리고 상태 스포츠자신감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기술에서 드리블 요인은 인지 불
안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 현장에서 
축구선수의 체력 및 신체적 능력, 그리고 운동기술을 더욱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움직임과 
함께 동적 균형, 신체의 안정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 불안과 스포츠자신감 외 운동선수의 심
리적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사이에서 나
타나는 신체적, 기술적, 심리적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탐색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여러 종목과 많은 선
수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가 수행된다면 스포츠과학
의 현장 적용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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